
I. 제목  

에스더는 주인공의 바사식 이름인 ‘에스테르’ 에서 유래했다. 70 인경이나 벌게이트역의 제목도 

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스테르 를 그대로 사용했다.  

 

II. 저자와 저작 연대  

1) 저자:  

메대와 바사의 열왕의 일기 (10:2) 라는 이방 궁중 역사 자료가 참조된 사실을 감안하여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프스는  모르도개가 저술한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모르도개가 3 인칭으로 

불리워서 수용하기 어렵다. 혹은 포로귀환 이후 대제사장 요아김 (느 12:10)을 저자로 생각하나 

왕실자료를 참조하기 힘들었을 것임으로 아니다. 에스라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에스라의 주제와 

본서의 주제의 차이, 단어나 문체, 내용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바사 

말과 관습에 익숙해 있는 점으로 보아 바사에 살았던 인물이며 어려서부터 그 사건들을 목격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가 이 책의 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저작연대 

사건이 일어난 때와 멀리 않던 시간에 기록되었으리라고 본다. 10:2-3 은 모르도개의 시기인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시대가 끝났음이 (주전 485-464 년) 암시되고, 역사상 유명한 수산궁 

화재사건 (주전 435 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보아서 주전 464-436 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III. 에스더서의 기본 구성  

 

에스더서는 부림절의 기원이 극적인 상황 묘사로 기술된 역사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유대인이 처한 중대 위기 (1-4 장) 과 유대인의 승리와 부림절 (5-10 장) 으로 나눈다. 

유대인의 위기는 에스더의 왕후 간택 (1-2 장) 배경과 하만의 음모 (2-4 장) 로 선민에 대한 세상 

권력의 협박을 보여준다. 두번째 부분은 하만의 죽음과 (5-7 장) 승리의 기념 축하 (8-10 장)로 

하나님의 보호에 의한 선민의 구원을 보여준다. 장소는 바사 특별히 수산궁이고 주후 483-

473 년의 11 년간의 역사를 보여준다.  

 

IV. 본서의 목적 : 

1)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 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2) 많은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포로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환했다. 그러나 아직 



바사 도처에는 모르드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있었다. 이때 하만은 온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썼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내심으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보여주셨다.  

 

** 본서의 특징:  

1)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시종일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이 책의 사건전개가 소설적인 표현으로 되어있고, 드라마처럼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3)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맞으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기억한다.  

 

** 에스더의 종교적 성격과 도덕적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 어떠한 

불신자도 이 책을 썼을 가능성이 없다. 어떠한 신자도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이 강해지지 않을 수 

없다. 저자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로 구원이 제시되어 있다. 

(2) 에스더는 유대인의 국가적 절기 중의 중요한 절기 부림절의 기원을 설명해 준다. 

(3) 한 중요한 도덕적 교훈이 이야기에 가득차 있다. 하만의 짧은 영화의 날이 쓰러짐을 통하여 

땅의 권세와 부귀의 덧없음이 뚜렷하게 증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높이신다. 

(4) 하나님의 섭리가 인상깊게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였다. 사용된 

도구는 인간이었지만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V. 에스더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섭리 (providence)  

2) 핵심   절 : 4:16; 9:21-22  

3) 핵심   장 : 8 장  

 

VI. 에스더에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언이나 묘사도 없다. 그러나 본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기적적인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에스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왕후 이면서 백성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이다 (4:16)” 란 일사각오로 나간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모습도 예표한다.  

모르도개의 행적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발견한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한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만을 물리치고 영광을 차지함도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또한 본서에는 적 그리스도의 예표도 나타난다. ‘그 악한 하만’ 이란 히브리 단어는 666 으로 

계산된다.  하만을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바사의 실권자로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하며,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기의 권세를 두려워하게 한다. 절하지 

않는 모르도개와 유대인들을 죽이려 한다. 악을 행하던 하만은 결국 큰 힘을 가지고 잠시 

번영하지만 곧 망하게 된다. 하만은 자신 뿐 아니라 추종자들을 모두 멸망에 이르게 한다. 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이다.  


